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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 추석 명절 계기 주택 화재 피해 북향민 위로
 【관련 국정과제】 116. 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9월 17일(목) 오후, 최근 주택 

화재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향민 여성 A씨(50대)를 경기북부 하나센터

에서 만나 위로를 전했다.

 

A씨는 지난 8월 19일, 가족의 보금자리인 의정부 소재 국민 임대 아파트 화재 발생으로 

아파트 내부가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 A씨와 가족들은 모텔에서 임시로 

생활하면서 가전 및 가구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대부분 새로 마련해야 하는 

경제적 생활고로 고통을 받고 있음.

□ 김 차관은 A씨를 만난 자리에서 ‘A씨를 돕고 있는 경기북부 하나센터에서 

피해 가족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연계 

및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하고 A씨 가족에게도 위로의 뜻을 전했다.

  o 아울러, 통일부는 위기 상황에 놓인 북향민을 적극 발굴하고, 주거·생계·복지 

등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A씨는 “명절만 다가오면 북한에 계신 연로하신 부모님(80대) 생각으로 

마음이 무거운데, 이번 화재 피해로 상심이 더욱 컸으나, 통일부에서 이렇게 

찾아와서 아픔을 위로해 줘서 많은 위안이 되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o 경기북부 하나센터 센터장은 “북향민들이 유독 고향을 그리워하는 추석 명절을 

맞아 A씨를 직접 찾아 위로해 주신 차관께 감사드린다.”며, “A씨와 가족들이 

소중한 주거 환경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통일부는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에 세심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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